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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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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SNS 중독 경향성이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학 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자료는 전라남도와 경기도에 소재한 2개 대학교 간호대학
생 255명을 대상으로 2020년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자기 기입식 설문지로 설문 조사하여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 23.0 program (frequency, pearson’s correlation, ANOVA, multiple regression) 으로 분석하였다. SNS 중
독 경향성 평균점수는 2.16±0.54점 (범위:1-5점) 이었다. 대학 생활 적응 평균점수는 3.13±0.39점 (범위:1-5점) 이었
다. 대학 생활 적응에 SNS 중독 경향성은 부적 영향을 미쳤다. 대학 생활 적응의 하위영역 중 ‘대학에 대한 애착’에 SNS 
중독 경향성이 부적 영향을 미쳤다. SNS 중독 경향성은 대학 생활 적응에 27%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SNS 중독 경향성이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향후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
을 향상시키기 위해 SNS 중독 경향성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SNS 중독 경향성
기준점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social network site (SNS) addiction
on th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o adjust to university life and to generate the basic data to develop
programs that could improve this ability. The data was collected from questionnaires that were filled out
by 255 nursing students in two universities located in Jeollanam-do and Gyeonggi-do from May 16, 2020
to May 20, 2020.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23.0 program (frequency,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The mean scores of SNS addiction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were 2.16±0.54 (range:1-5) and 3.13±0.39 (range:1-5) respectively. SNS addiction accounts for 27% of 
the variance in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The study concluded that SNS addiction negatively affects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among nursing students. To ensure better adjustment a program should be
developed to treat SNS addiction early. Also, a study will have to be conducted to determine the time
when tendency toward SNS addiction becomes apparent, to initiat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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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SNS 사용이 폭발

적으로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9월 기준 인
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내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의 비
율은 91.8%로, 10년 전 대비 16.3%p, 5년 전 대비 
13.4%p 증가하였다[1]. 인터넷 이용자의 95.4%가 인스
턴트 메신저·SNS·이메일 등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고
[1], SNS 이용률은 연령별로 20대(92.8%), 30대(86.0%) 
40대(75.6%), 50대(57.0%) 순이었다. 주 평균 20회 이
상 SNS를 이용하는 사람이 과반(55.5%)을 차지했다, 
SNS 이용 시간은 주 평균 23.7회(일 평균 3.4회), 1시간 
2분(일평균 약 9분)이었다[2]. 

인터넷을 통한 SNS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
는 SNS는 온라인상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들
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지하고 
확장하도록 하는 잇점을 지녔기 때문이다[3]. 그러나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정신 건강과 사회 건강이 악
화된다. 심한 우울증, 불안, 괴로움, 불행, 삶에 대한 불만
으로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4-6] 부정적인 개인적 관계
[7]로 사회 건강이 악화된다. 지속적으로 3년 이상 과도
하게 SNS를 사용하면 잠재되어 있던 SNS 중독이 발현
된다고 보고되었다[8]. 

SNS 중독이란 SNS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SNS에 
접속하거나 이용하려는 강한 동기에 이끌리고, SNS에 너
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서 다른 사회 활동, 공부, 직
업, 대인관계, 심리적인 건강, 웰빙 등을 손상시키는 것을 
이른다[9]. SNS중독은 약물중독이나 행동중독과 마찬가
지로 충동을 억제하는 뇌 부위 중 양쪽 편도체
(amygdala)의 회백질이 감소되는 변형이 오고[10], 5가
지 전형적인 중독 증세를 보인다. 5가지 전형적인 중독 
증세로 기분 좋아짐(SNS에서의 참여는 정서적 상태의 
바람직한 변화를 초래함), 과민증(SNS 사용에 대해 행동
적, 인지적, 정서적 선점), 허용성(시간이 지남에 따라 
SNS 사용의 증가), 금단증상(SNS 사용이 제한되거나 중
단되었을 때 불쾌한 신체적, 감정적 증상을 경험함), 갈등
(SNS 사용으로 인해 뒤따르는 대인관계 문제), 재발(중독
자는 금욕 기간이 지난 후 과도한 SNS 사용으로 빠르게 
되돌아감) 등을 보인다[11,12]. 

현재는 SNS 중독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거나 정신 질환
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최근 행동 중독으로 분류된다
[13,14]. SNS 중독은 행동중독 중 기술중독으로 소분류

된다[15]. SNS 중독이 포함되는 기술 중독은 전 세계적
으로 상당히 만연해 있다[16]. 기술 중독의 일종인 SNS 
중독은 5가지 인터넷 중독인 컴퓨터 중독(컴퓨터 게임 
중독), 정보 과부하 중독(웹 서핑 중독), net 강박 중독(온
라인 도박, 온라인 쇼핑 중독), 사이버 성 중독(온라인 포
르노, 온라인 성 중독), 사이버 관계 중독(온라인 관계에 
대한 중독)중에서 사이버 관계중독으로 분류된다[17], 

SNS 중독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인지 
행동 모델[18]과 사회적 기술 모델[19] 2가지가 있다. 인
지 행동 모델은 잘못된 SNS 적응 인지 및 사회적 고립이 
SNS 중독을 유발한다고 가정하고, 결과적으로 저하된 충
동 제어로 사용을 중지할 수 없고 사회적 고립을 악화시
키고, 자기 가치를 감소시키는 등의 행동적 증상을 가져
온다는 것이다[18]. 사회적 기술 모델은 개인의 실제 생
활에서의 사회적 통제 능력 부족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상호작용보다 가상의 통신을 선호하기 때문에 SNS 중독
을 유발한다고 가정하고, 결과적으로 학교 또는 개인적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19].

SNS 중독은 최근 개념이라서 SNS 중독에 대한 정의
가 정확히 내려지지 않았고 진단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15] SNS 중독 경향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SNS는 최근 발생되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SNS 중
독 경향성 역시 마찬가지이다. SNS 역사의 시작은 1997
년 첫 번째 SNS인 6Degree가 나타나면서 부터이다. 
6Degree는 세상 사람들이 6단계만 거치면 모두 연결되
어[20], 사회를 점점 상호 연결되는 "작은 세계 문제"로 
간주하였다. 2004년에는 페이스북이 나타났는데 페이스
북은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SNS가 
되었다[21]. 2016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23억 4천만명이 
SNS를 사용하게 되었다[22]. 

SNS 중독 경향성의 예측 변인은 생리적 욕구, 사회적 
욕구, 자아실현 욕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측 변인으로 생리적 욕구인 우울과 외로움[23]이 있
고, 사회적 욕구인 의사소통 불안[24], 무력감과 규범상
실감[25], 소속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26] 등이 있
고, 자아실현 욕구인 부정적인 자아정체성[27], 자아 정
체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26] 등이 있다.

대학 생활 적응이란 대학생이 대학 생활과의 상호작용
을 하여 자신의 욕구와 대학 환경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
가는 과정을 말한다[28].

대학 생활 적응은 대학 생활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
하는 반응이며 이는 성숙한 성인이 된 이후 개인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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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삶에 대한 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9]. 
대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 하부요인은 학문적응, 사회

적응, 정서적응, 신체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등으로 구성
된다. 

대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 하부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 하부요인 중 학문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스트레스[30]가 있었다.

대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 하부요인 중 학문적응, 사회
적응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효능감[31]이 있
었다.

본 연구대상자로 간호학과 대학생을 선정한 이유는 첫
째 간호학과는 대인 간 의사소통에 능통한 간호사를 양
성해야 하는데[32] SNS 중독 경향성이 있으면 대면을 통
한 사회적 관계를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생은 
청소년 말기에서 성인 초기로 이행되는 시기이므로 새로
운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위
기를 겪는다[33]. SNS 중독 경향성이 크면 새로운 위기
를 극복하지 못해 달성해야 할 발달과업을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SNS 사용이 제일 많은 연령
대가 20대[2]이고 연령대가 20대인 간호학과 대학생도 
SNS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20대는 부모와 교사의 
간섭이 중,고등학생에 비하여 줄어들고 시간적 여유 있어
서 SNS 사용이 제일 많다. 

최근 우리나라의 SNS 중독 경향성에 대한 연구는 도
입단계로 SNS 중독 경향성 실태조사 연구[34-36], SNS 
중독 경향성의 예측 변인을 찾는 연구[23,25,26,37]가 
주를 이루고 그 외에 인터넷 중독과 SNS 중독의 차이를 
구별한 연구[38]도 있었다. 이제는 20대의 SNS 중독 경
향성이 그들이 달성해야 하는 발달과업의 하나인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SNS 중독 경향성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3편의 연구[39-41]에 불과
하다. 

3편의 선행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SNS 중독경향성을 
측정하는 연구 도구로 인터넷 중독  측정 도구나 스마트
폰 중독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도구의 적절성이 떨
어진다는 점이다[39,41]. SNS 중독 경향성은 인터넷 중
독의 하위개념이고 스마트폰 중독의 상위개념이라서 연
구 도구로 인터넷 중독 측정 도구나 스마트폰 중독 측정 
도구를 사용한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측정이었다. 둘째 
SNS 중독 경향성이 대학 생활 적응 전체에 미치는 영향
만을 파악하여 대학 생활 적응의 하부영역에 미치는 영

향이 잘 드러나지 못한 점이다[40]. 대학 생활 적응 전체
만으로 파악할 경우 대학 생활 적응 하부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42]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 측정에 타
당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SNS 중독 경향성이 대학생활
의 하위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추
후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
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과 

대학 생활 적응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대학 생활 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SNS 중독 경향성,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 경향성, 
대학 생활 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SNS 중독 경향성과 대학 생활 적응간
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전 학년의 SNS 중독 경향성, 대

학 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
성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S 대학교와 경

기도에 소재한 D 대학교 두 대학교의 간호학과 전 학년
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2020년 5월 16일부터 5월 20일
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
록 하였으며 편의 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하다
가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여 오프라인 수업을 시작한 기
간이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으로 컴퓨터, 인터넷, SNS 
등을 사용하여 학교 생활 적응을 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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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한 직 후 이었다.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는 모
집단 1000명, 신뢰구간 95%, 오차범위 5%로 계산했을 
때 나온 278명으로 정했는데 이 표본수는 
G*Power(3.0.1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 회귀분석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대학생의 SNS 중
독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Lee와 
Kim [18]에 따라 효과크기 .15(medium), 독립변수 6개
(일반적 특성 5개, SNS 중독 경향성)로 계산하였을 때,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인 146명 이상을 충족하였다. 탈락
률을 고려하여 총 300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265명이 응답하였고 불충분한 대답을 한 10명을 제
외한 255명의 설문지 결과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에 앞서 S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에서 심의를 통과하였다(SH-IRB 2020-53). 연구의 목
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하는 
학생들에게만 설문동의서를 받고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
문 조사에 앞서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 내용은 익명 처리
되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한 후 설문 조사 내용을 폐기 처분
할 것임을 공지하였다. 

2.4 연구 도구
2.4.1 SNS 중독 경향성
Jung과 Kim [43]이 개발한 후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

증한 SNS 중독 경향성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
개 영역(일상 생활 장애 및 조절실패:7문항, 몰입 및 내
성:7문항, 부정 정서의 회피:5문항, 가상 세계 지향성 및 
금단:5문항) 총 24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Likert
식 5단계 척도로 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부여하였다. 전체 
SNS 중독 경향성의 가능한 최소점수는 24점, 가능한 최
대점수는 96점이다. Jung과 Kim [43] 연구에서 
Cronbach' α=.9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95 이었다.

   
2.4.2 대학 생활 적응
Baker 등 [42]이 개발한 대학생 적응도 검사(SACQ: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이
하 SACQ)를 번안·수정하여 문항 내적 일관성 검사와 요
인분석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Lee [44]의 

SACQ를 사용하였다. Lee [44]의 SACQ는 5개의 하위
영역(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
응, 대학에 대한 애착)으로 구성된다. 각 하위영역은 5문
항으로 구성되고 각 문항은 Likert식 5단계 척도로 답하
도록 되어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 점
까지 부여하여 각 하위영역의 가능한 최소점수는 5점, 가
능한 최대점수는 25점이다. 전체 대학 생활 적응은 5개
의 하위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이므로 가능한 최소점수는 
25점, 가능한 최대점수는 125점이다. Baker 등 [42]의 
연구에서 Cronbach' α= .92-.95이었고, Lee [44]의 연
구에서 Cronbach' α= .85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75이었다. 

2.5 자료분석
자료는 SPSS/WIN 23.0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SNS 중독 경향성, 대
학 생활 적응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
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SNS 중독 경향
성, 대학 생활 적응의 차이는 t-test와 ANOVA, 사후검
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고, SNS 중독 경향성과 대
학 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 SNS 중독 경
향성 등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입력방법의 
다중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교 1-4학년생이므로 연령이 

평균 21.94(±1.60)세 이었다. 성별은 여성이 206명
(80.8%)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학년은 2학년 91명
(35.7%), 4학년 78명(30.6%), 3학년 44명(17.3%), 1학
년 42명(16.4%)순이었다. 사용하는 SNS 종류는 페이스
북이 146명(57.3%), 인스타그램이 91명(35.7%), 트위터 
16명(6.3%), 카카오스토리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각각 
1명(0.4%)이었다. SNS 이용시간은 2-3시간이 64명
(25.1%), 3-4시간이 58명(22.7%), 1시간 미만이 49명
(19.2%), 4시간 초과가 45명(17.6%), 1-2시간이 39명
(15.3%)순이었다. SNS 사용을 중단하고 싶은 이유는 “학
업집중력이 저하되므로”가 113명(44.3%), 기타가 61명
(23.9%), “스마트폰 중독이 생겨서”가 46명(18.0%),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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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의 격차를 확인하게 되므로“가 21명(8.2%), “대인관
계가 소흘해지므로”가 14명(5.5%) 순이었다. ’기타‘로는 
“타인의 댓글에 마음이 상해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싫어서” 등등이 있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55

Variables Category N(%) 
Mean±SD

Age - 21.94±1.60
Gender Male 49(19.2)

Female 206(80.8)
Grade Freshman 42(16.4)

Sophomore 91(35.7)
Junior 44(17.3)

Senior 78(30.6)
Type of Facebook 146(57.3)

SNS used Twitter 16(6.3)
Kakao Story 1(0.4)

Instagram 91(35.7)
Not used 1(0.4)

SNS usage <1 49(19.2)
time (hour) 1-2 39(15.3)

2-3 64(25.1)
3-4 58(22.7)

>4 45(17.6)
Why you 

stop 
using SNS?

  

Because of lack of 
academic 

concentration

Occurs to 
smartphone 
addiction

A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ade 

away

I saw the difference 
with others

Etc.*

113(44.3)

46(18.0)

14(5.5)

21(8.2)

61(23.9)

* I am offended by other people's comments.
* I don't like people posting comments 

3.2 대상자의 SNS 중독 경향성, 대학 생활 적응 등
의 정도

대상자의 SNS 중독 경향성은 1-4점 범위중 평균 
2.16점(±0.54)이었고 총점 24-96점 범위중 평균 51.89
점(±12.98)이었다. 

대상자의 대학 생활 적응은 1-5점 범위중 평균 3.13
점(±0.39)이었고 총점 25-125점 범위중 평균 78.27점
(±9.68)이었고 대학 생활 적응의 하부영역들은 1-5점 
범위중 학문적응은  평균 2.91점(±.0.49), 사회적응은 
평균 3.37점(±.0.55), 정서적응은 평균 3.13점(±0.39), 
신체적응은 평균 2.99점(±0.51), 학교 애착은 평균 3.22
점(±0.46)이었다(Table 2).

Variables Domain Mean±SD Range

SNS 
addiction
tendency 

Total
Total

2.16±0.54
51.89±12.98

1-4
24-96

Adjustme
nt of

universit
y life

Academic adjustment
Social adjustment

Emotional adjustment
Physically adjustment

Attachment to the 
university

Total
Total

2.91±0.49
3.37±0.55
3.13±0.39
2.99±0.51
3.22±0.46
3.13±0.39
78.27±9.6

8

1-5
1-5
1-5
1-5
1-5
1-5

25-12
5

Table 2. SNS addiction tendency,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N=25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 경향성과 대학 
생활 적응의 차이

3.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 경향성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 경향성에 유
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성별(t=3.19, p=.043), 학년
(F=3.64, p=.013), SNS 사용시간 (F=4.73, p=.001)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SNS 중독 경향성이 더 
높고, 3학년이 4학년보다 SNS 중독 경향성이 더 높고, 
SNS 사용시간이 1시간 이상이 1시간 미만보다 SNS 중
독 경향성이 더 높았다(table3).

3.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
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성별(t=4.49, p=.012), 학년
(F=3.65, p=.013), SNS 사용을 중단하고 싶은 이유
(F=3.44, p=.009)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대
학 생활 적응 수준이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4학년이 1,2
학년보다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이 높았고, SNS 사용을 중
단하고 싶은 이유에서 ‘기타’가 ‘타인과 차이점이 보여서’
보다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이 높았다(tab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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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SNS addiction tendency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48.23±13.87 3.19 (.043) 80.60±9.29 4.49 (.012)
Female 52.66±12.63 77.63±9.61

Grade Freshmana) 53.73±11.03 3.64 (.013) 75.90±8.13 3.65 (.013)
Sophomoreb) 52.60±14.04 c>d 76.97±8.90 a,b<d

Juniorc) 55.27±11.72 78.16±11.76
Seniord) 48.10±12.73 81.08±9.60

Type of Facebook 52.49±12.62 1.41 (.230) 77.66±8.68 .766 (.548)
SNS used Twitter 49.56±15.31 81.63±12.03

Kakao Story 65.00 79.00
Instagram 51.46±13.01 78.58±10.77

Not used 27.00 85.00
SNS usage <1a) 46.53±13.99 4.73 (.001) 76.98±11.02 1.41 (.230)

time (hour) 1-2b) 48.10±12.59 a< b,c,d,e 79.51±8.71
2-3c) 54.16±11.41 78.89±9.56

3-4d) 54.02±12.18 79.67±9.26
>4e) 55.07±13.22 75.93±9.44

Why you 
stop 

using SNS? 
 

Because of lack of 
academic concentrationa)

Occurs to smartphone 
addictionb)

A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ade awayc)

I saw the difference with 
othersd) 

Etc.e)*

53.40±13.05

51.22±11.67

53.86±10.93

49.05±14.91

50.08±13.50

1.04 (.389) 77.52±9.25

79.17±8.56

77.64±11.93

72.67±10.55

81.07±9.68

3.44 (.009)_
d<e

* I am offended by other people's comments.
* I don't like people posting comments 

Table 3. SNS addiction tendency and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55

3.4 SNS 중독 경향성과 대학 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
SNS 중독 경향성과 대학 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SNS 중독 경향성은 대학 생활 적응 하부영
역중 학문적응(r=-.097, p=.122), 사회적응(r=-.019, 
p=.766), 정서적응(r=-.079, p=.211), 신체적응
(r=-.078, p=.213)과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대학에 대
한 애착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182, p=.004) 
대학 생활 적응 전체와도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133, p=.036)(Table 4).

SNS addiction
 tendency r(p)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Academic adjustment
Social adjustment

Emotional adjustment
Physically adjustment

Attachment to the 
university

Total

-.097(.122)
-.019(.766)
-.079(.211)
-.078(.213)
-.182(.004)

-.133(.036)

Table 4. Correlation matrix of variables

3.5 일반적 특성, SNS 중독 경향성 등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 특성, SNS 중독 경향성 등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연령, 성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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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Domain Dependent Variable β SE t(p)

Age - Physically adjustment
Total

.130

.156
0.100
0.377

2.09(.038)
2.51(.013)

Grade* Freshman Total -.252 2.703 -2.45(.015)

Why you 
stop 

using SNS?** 

I saw the difference with 
others Total -.174 2.177 -2.81(.005)

SNS 
addiction
tendency

- Attachment to the university
Total

-.032

-.098

0.011

0.047

-2.93(.004)

-2.11(.036)

Adj R2:=0.27, F(p)=4.45(.036)
Referance group :Grade*=Senior
Referance group :‘Why you stop using SNS?’**=Etc. 

Table 5. Influence of SNS addiction tendency on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년, SNS를 중단하고 싶은 이유), SNS 중독경향성 등을 
독립변수로, 대학 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다중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다중 회귀분석 전에 회귀분석 가정을 충족하는지 검정
한 결과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의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공차한계
(Tolerance)값이 0.344∼0.682로 1 이하이면서 분산팽
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이 1.147∼
2.905로 10보다 크지 않아 모든 독립변수들은 다중공선
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Durbin-Watson값
을 구한 결과 2.030으로 2에 근접하여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F=4.45, p=.036)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
정된 결정계수(Adj R2)는 27%로 나타났다. 

대학 생활 적응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β
=.156, p=.013), 학년 더미변수(β=-.252, p=.015), SNS
를 중단하고 싶은 이유 더미변수(β=-.174, p=.005), 
SNS 중독 경향성(β=-.098, p=.036) 등이었다. 대학 생
활 적응 하위영역중 신체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연령(β=.130, p=.038)이었고 ‘대학에 대한 애착’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NS 중독 경향성(β=-.032, 
p=.004)이었다.

연령은 대학 생활 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4학년이 
1학년보다 대학 생활 적응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미쳤
고, SNS 중단하고 싶은 이유로 ‘기타’가 ‘타인과의 격차
를 확인하게 되므로’보다 학교생활 적응에 상대적으로 영
향을 더 미쳤고, SNS 중독 경향성은 대학 생활 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SNS 중독 경향성, 
대학 생활 적응 등을 파악하고, SNS 중독 경향성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 생활 
적응을 높이려는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2020년도에 조사한 본 연구 대상자의 SNS 중독 경향
성 정도를 2017년도 일반대학생을 대상자로 SNS 중독 
경향성 정도를 조사한 선행연구[37]와 비교해보면 본 연
구결과는 평균 2.16점으로 선행연구[37]결과 평균 2.08
점보다 높았다. 이는 2017년보다 2020년에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이 높아진 것으로 SNS 사용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최근 실태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본 연
구결과를 초등학생을 대상자로 SNS 중독 경향성 정도를 
조사한 선행 연구[45]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결과가 선행 
연구[45]의 SNS 중독 경향성 점수 1.36점보다  더 높았
다. 이는 20대인 대학생이 10대인 초등학생보다 SNS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하루에 2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전체의 65.4%이었고 학
업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SNS를 중단하고 싶어하는 
대상자가 전체의 44.3 %이었다. 유럽 6개국(그리스, 스
페인, 폴란드, 네덜란드, 루마니아, 아이슬란드)의 청소년 
10,930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46]에서 SNS를 하루
에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은 당면한 문제를 내면화시키
고 학업 성과를 떨어뜨린다고 보고한 결과에 미루어보아 
현 간호대학생은 과도하게 SNS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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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중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SNS 중

독 경향성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 
[40,41,47,48]와 비교해 보면 [40]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여 본 결과와 상이했고 [41,47,48]은 여학
생이 남학생 보다 SNS 중독 경향성이 높다고 보고하여 
본 결과와 동일하였다. 성별에 따라 SNS 중독 경향성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3학년이 4학년보다 SNS 중독 경향성이 높았다. 본 연
구결과를 선행연구 [40,41]와 비교해 보면 상이한 결과
였다. 본 연구결과는 4학년이 국가고시를 대비하여 학업
에 전념하기 때문에 3학년보다 SNS 사용시간이 적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SNS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가 1시간 이상인 
경우보다 SNS 중독 경향성이 낮았다. 이는 선행연구 
[47]의 SNS 사용시간이 길수록 SNS 중독 경향성이 커진
다는 결과와 동일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중 4학년이 1,2학년보다 대학 
생활 적응을 잘 하였다. 이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에 해당하는 시기의 간호학과생은 임상
실습 전인 간호학과 1,2학년보다 간호학과에 잘 적응하
려는 자세의 변화가 있었다는 [49]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SNS를 중단하려는 이유중 ‘기타’가 ‘타인과의 격차를 
확인하게 되므로’보다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를 밝히려면 앞으로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대학 생활 적응은 일반대학생을 대
상으로 대학 생활 적응을 조사한 선행연구[39]와 비교할 
때 본 연구결과는 평균 3.13점으로 선행연구[39]결과 평
균 3.15점과 비슷하였고 하위영역 점수가 사회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학업적 적
응 순으로 낮아지는 점은 일치하였다. 대학교 학업이 양
이 많고 난이도가 높아 대학생이 학업적 적응하는데 공
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학업적 
적응의 어려움이 간호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
는 결과이다. 

SNS 중독 경향성은 대학 생활 적응 하부요인 중에서 
‘대학에 대한 애착’과 전체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선행연구[40]와 일치하였고 선
행연구[41]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엇갈린 결과들이 보고
되는 이유는 SNS 중독 경향성을 측정한 연구 도구의 차
이에서 기인했다고 사료된다. 선행연구[40]는 대학생 
SNS 중독 경향성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고 선행연구[41]

는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 도구를 사용하였다. 선행연
구[41]는 SNS 중독 경향성을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 
도구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타당도 결여로 제대로 측정되
지 못했다고 사료된다. 

SNS 중독 경향성이 ‘대학에 대한 애착’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SNS가 온라인상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네트워크를 형성하
여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대학에 대한 애착 관계를 형성시키지 못한다는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184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
으로 한 설문 조사 연구[50] 결과 SNS를 더 많이 사용할
수록 실생활에서 소속된 공동체와는 덜 관련된 것으로 
인식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실제 소속된 공동체와
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여 부정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보상하기 위해 SNS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 연구[51]와 일치한다. 
이는 SNS 중독 경향성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을 
SNS를 하는데 할애하기 때문에[52] 오프라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53,54]와 일치한다.

SNS 중독 경향성이 클수록 대학 생활 적응을 못한다
는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대학 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
서는 대학 생활 적응 프로그램에 SNS 중독 경향성 치료
를 포함시켜야 한다. SNS 중독 경향성을 치료하면 대학 
생활 적응중에서 특별히 ‘대학에 대한 애착 관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SNS 중독 경향성 치료는 약물중독과 달리 금욕(완전
한 SNS 사용 중단)보다는 SNS를 통제하여 사용하는 것
을 주된 치료 목표로 세워야 한다[55]. 현재 인터넷과 
SNS는 우리 삶의 필수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SNS 중독 
경향성 치료로 금욕(완전한 SNS 사용 중단)은 현실적으
로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SNS 중독 경향성 치료로 
대학 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를 기대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과 대학 생
활 적응 수준을 확인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SNS 중독 경향성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SNS 중독 경향성은 2.16(±0.54)점, 대
학 생활 적응은 3.13(±0.39)점 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 경향성 차이는 성별, 학년, SNS 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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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나타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 차
이는 성별, 학년, ‘SNS를 중단하려는 이유’ 등으로 나타
났다.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대학 생활 적응 하위영역중 
신체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β=.130, p=.038) 대학 
생활 적응 전체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β=.156, p=.013). 
학년 더미변수(β=-.252, p=.015)와 SNS를 중단하고 싶
은 이유 더미변수(β=-.174, p=.005)는 대학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SNS 중독 경향성은 대학 생활 적응 하위
영역중 ‘대학에 대한 애착’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β
=-.032, p=.004) 대학 생활 적응 전체에 부적 영향을 미
쳤다(β=-.098, p=.036), 일반적 특성(연령, 학년, SNS를 
중단하고 싶은 이유)과 SNS 중독 경향성 등의 변수는 대
학 생활 적응 전체 변량의 2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는 2개 대학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으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제한점
이 있다. SNS 중독 경향성을 치료해야 할 필요성은 제시
하였으나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중독 경향성 cut off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
자의 수를 확대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SNS 중독 경
향성 cut off를 제시하기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SNS 중독 경향성에 대해 인터넷 중독척도나 스마트폰 
중독척도를 연구 도구로 사용해서 연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결여되었던 연구에서 SNS 중독 경향성 척도를 
연구도구로 사용해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 연구로 전
환시켜, SNS 중독 경향성 실태 파악을 정확히 했다는 점
이다. 성별, 학년, SNS 사용시간이 SNS 중독 경향성에 
차이를 갖게하며 학년, SNS를 중단하려는 이유가 학교생
활 적응에 차이를 갖게 함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또한 
SNS 중독 경향성이 대학 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SNS 중독 경향성이 대학 생활 
적응 하위영역 중 ‘대학에 대한 애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침을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
그램 개발 시 특별히 1,2학년에 재학중이고 SNS 사용시
간이 1시간 이상인 여학생을 중심으로 한 SNS 중독 경
향성 치료가 프로그램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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